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SK 와이번스와 NC
다이노스가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서 300억원의
‘돈바람’을 일으키는 데 걸린 시간이다. SK가 내야수
최정과 6년 총액 106억원, 포수 이재원과 4년 총액
69억원의 FA 잔류 계약을 알린 때는 지난 5일. 그로
부터 6일 만인 11일 NC는 두산 베어스 출신 포수 양
의지와 4년 총액 125억원에 계약했다. 두산에 지불할
12억원 또는 18억원의 보상금까지 합치면 NC가 FA
포수 1명을잡는데쓰는돈은최대 143억원이다.

지난달 20일 개장한 2019년 FA 시장의 주요 관심
사 중 하나는 이른바 ‘FA 거품’ 제거 여부였다. KBO

와 10개 구단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 4년 총액
80억원의 FA 몸값 상한제를 제안했던 지난 가을을
떠올리면 과열된 FA 시장의 규모가 진정 또는 축소
국면으로 전환될 여지는 충분한 듯했다. 그러나 ‘빅

3’만으로 가볍게 300억원을 채웠다. FA 거품과 더불
어 이제는 KBO리그 전반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뀫3년 연속 상위 3명이 300억 넘게 독식
KBO리그의 FA 시장은 이미 5년 연속 500억원 이

상 규모로 커졌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700억
원도 뛰어넘었다. 일반서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하면 ‘오버페이’ 논란은 불가피한지 모
른다. 여기에 더해 극소수 거물 FA들의 몸값은 어느
새 100억원이 기준점처럼 돼 버렸다. 매년 FA 상위
3명의 계약 총액을 따져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총액 500억원의 서막이 열린 2014년 FA 시장부터
상위 3명이 확보한 계약 총액은 212억원→260억원
→264억원→345억원→301억원에 이어 2019년 FA
시장에서도 300억원을 찍었다. 3년 연속 상위 3명이
합계 300억원 이상이다. 공교롭게도 최형우(KIA 타
이거즈)와 이대호(롯데 자이언츠)가 앞 다퉈 ‘FA
100억원 시대’를 연 2017년부터 매년 ‘빅3’가 평균
100억원대의 초대형 계약을 따내고 있다.

뀫부익부빈익빈, KBO리그의 또 다른 그림자
2019년 FA 시장에는 아직 11명의 미계약자가

남아있다. 이들 가운데 총액 30억원을 넘길 만한
FA는 3∼4명 정도로 예측된다. 나머지 중에선 자
칫 ‘FA 미아’도 나올 수 있다. 실력과 경력이 판이
한 만큼 FA 각자의 몸값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
는 게 당연하다. 다만 평균 100억원대 목돈을 챙
기는 FA가 늘어날수록 그들 사이의 격차 또한 확
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연봉 선수들과 팬들이 체감하는 부익부빈익빈
의 심화다.

올해 초 KBO가 발표한 프로야구선수(신인·외국
인선수 제외) 513명의 평균 연봉은 1억5026만원이
다. 이대로라면 프로야구는 꿈의 직장이다. 그러나
164명의 억대연봉자를 제외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신인까지 포함한 전체 선수의 절반 이상은 5000만원
미만이고, 30%는 4년째 2700만원으로 묶여있는 최
저 연봉을 받는다. ‘FA 100억원 시대’가 일깨우는 불
편한 현실이자 KBO리그의 또 다른 그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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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FA 빅3 몸값 300억원 돌파
FA 거품 논란 속 부익부 빈익빈 심화
구단들상한제들먹이다스스로어겨
선수 30%는 4년째 최저연봉에 묶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빅3’의 행선지가 정해졌다. 최정과 이재원은 원 소속팀인 SK 와이번스에 잔류했지만 ‘최대어’ 양의지(왼쪽부터)는 두산 베어스를 떠나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는다. 이들의 몸값만 합쳐도 300억원이다. ‘FA 100억 시대’가 열렸지만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저연봉
고충에 시달린다.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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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30%의 연봉> <FA 빅3 계약총액>


